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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he use of food delivery services is increasing continuously in Korea, which may 
lead to nutritional problems and obesity. Despite this, the research on the association 
between delivered food consumption and obesity has been insufficient. This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delivered food consumption and dietary behaviors and obesity 
among young adults in Jeju.
Methods: An online survey was conducted from March 15 to April 5, 2023; 312 participants 
aged 19–39 years were included in the final analysis. The frequency, types, and time of 
delivered food consumption were measured using a questionnaire. The dietary behaviors 
included the following: eating out, breakfast consumption, recognition of nutrition labels, 
and eating salty foods, vegetables, and fruit. Obesity was defined using the body mass index 
based on self-reported body weight and height.
Results: Approximately 59.3% of the participants ordered delivery foods more than one time/
week. The frequency of delivered food consumption was higher in people who consumed 
breakfast < 5 times/week than those who consumed ≥ 5 times/week (p = 0.0088). People who 
usually eat salty foods tended to consume delivered food more frequently than those who did 
not (p = 0.0377). On the other hand, people who consumed fruits ≥ 1 time/day had a higher 
frequency of delivered food consumption than those who consumed fruits < 1 time/day (p = 
0.0110). After adjusting for the confounding variables, the group who consumed delivered 
foods more than three times/week had an increased odds ratio (OR) of obesity compared to 
those who consumed less one time/week (OR, 2.38; 95% confidence intervals, 1.12–5.06).
Conclusion: Young adults in Jeju who frequently consume delivered foods tended to have 
poor dietary habits including skipping breakfast and eating salty, and they had an increased 
odds of obesity. The overall dietary patterns can be improved by providing nutr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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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배달음식 주문 플랫폼의 발전은 인구구조, 근무형태 등을 포함한 사회·경제적 변화, 식사패
턴 변화 등과 더불어 배달음식 시장을 급속히 성장시켰다 [1]. 배달음식 주문 어플리케이션의 

도입과 확산으로 인해 배달음식 주문과 결제가 간편해졌으며, 코로나19 (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 이후 외식 소비가 줄어든 반면 배달음식 소비가 늘어났다 [2]. 실제 우리나라
의 배달시장 규모는 2018년 5조에서 2022년 26조로 5배 상승하였고 [3], 최근 4년 동안 외식업
체의 배달앱 활용 비중은 5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3]. 특히, 기존의 배달음식 

시장은 치킨, 피자, 중국음식 등에 한정 되어있었으나 최근에는 양식, 카페, 디저트 등 다양
한 업종으로 확대되고 있다 [4].

또한,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혼밥 문화가 활성화되고, 1인분을 배달하는 서비스가 보편화되
면서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식사를 하고자 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5]. 농림축산식품
부의 ‘2015 가공식품 소비량 및 소비행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1인 가구의 외식·배달 이용 비중
은 14.1%로 전체 가구형태 중 가장 높았다 [6]. 따라서 1인 가구는 배달음식 시장의 성장에 중
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5].

그러나 잦은 배달음식 섭취는 영양 및 식생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배달음식은 대체로 에너
지와 지방, 나트륨의 함량이 높고 [7], 섭취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아 부적절한 식생활을 

야기한다. 이와 같은 건강하지 않은 식생활은 비만과 만성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으므로 [8], 

배달음식 섭취 실태에 대한 올바른 파악이 필요하나 이에 관련된 정보는 제한적인 실정이다.

한국인의 비만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9], 제주지역 성인의 비만율은 2023년 

36.1%로 최근 4년간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다 [10]. 식생활은 비만의 주요한 결정요인으로 

열량, 지방, 나트륨 함량이 높은 배달음식을 늦은 시간에 섭취할 경우 영양과잉, 복부 비만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11]. 특히 20–30대의 젊은 성인은 다른 연령대
에 비해 식사가 불규칙하고 배달음식 이용 비율이 높은 경향이 있었으며, 건강한 식생활 역
량이 낮았다 [12]. 2021년 질병관리청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KDCA)의 

국민건강통계 [9]에 따르면 우리나라 30세 이상 성인의 비만 유병률은 35.6%였고, 5명 중 1명
이 고혈압이나 고콜레스테롤혈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청년 시
절부터의 건강한 식생활 관리가 중요함을 시사한다.

국내 배달·외식 섭취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배달음식 소비행태 및 소비결정 요인 분석 [4], 

배달음식 만족도 분석 [1] 등 주로 배달음식의 소비 자체에 초점이 맞추어진 연구들이 대부분
이었다. 외식과 비만과의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 [13]가 있었으나, 현재까지 배달음식 섭취와 

비만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인 실정이다. 외식의 형태로 매장 취식, 배달, 포장 등이 포함
되지만 외식시장에서 배달음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점과 배달음식의 편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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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고려했을 때, 배달음식 섭취 실태를 평가하고 식생활과 비만과의 관련성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제주지역 젊은 성인의 배달음식 섭취 실태를 배달음식 종류, 섭취
빈도, 시간대 등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성별, 연령, 가구형태를 고려한 배달음식 섭
취실태와 식생활 요인 및 비만과의 관련성에 대해 규명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연구 대상 및 기간
2023년 3월 15일부터 4월 5일까지 제주 지역에 거주 중인 만 19–39세 성인 33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대상자는 학교 게시판, SNS (온라인 카페, 메신저) 등을 활
용하여 편의 추출하였으며, 설문조사는 홍보문에 링크된 온라인 설문지에 접속해 본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읽고 조사참여에 동의한 대상자에 한하여 실시되었다. 설문문항은 선행연구 

[9-13]와 국민건강영양조사 [14] 식생활 조사지를 참고해 본 연구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수정 

및 보완하였다. 조사에 참여한 총 330명 중 연령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대상자 18명을 제외하
여 312명을 최종 분석에 포함하였다. 본 연구는 제주대학교 생명윤리심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수행되었다 (JJNU-IRB-2022-054).

배달음식 섭취실태
배달음식 이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최근 1년간 전반적인 배달음식 섭취빈도 (하루 1회 이
상, 주5–6회, 주 3–4회, 주 1–2회, 월 1–3회, 월 1회 미만), 배달음식 종류별 섭취빈도 (하루 1회 

이상, 주 5–6회, 주 3–4회, 주 1–2회, 월 1–3회, 월 1회 미만)와 시간대 (오전 11시 이전, 오전 11

시–오후 2시, 오후 2시–오후 5시, 오후 5시–9시, 오후 9시 이후)를 조사하였다. 배달음식 섭취 

시간대는 각 배달음식 종류별로 월 1회 이상 섭취자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본 연구에서 조사
한 배달음식 종류는 국내 배달음식 주문 어플리케이션들을 참고하여 구성하였으며, 튀김류 

(치킨, 돈까스 등), 분식류 (떡볶이, 김밥, 라면 등), 패스트푸드 (햄버거, 피자, 토스트 등), 중
식류 (자장면, 짬뽕, 마라탕 등), 한식류 (밥류, 찜류, 탕류, 백반, 죽 등), 육류 (족발, 보쌈, 삼겹
살 등), 일식류 (회, 초밥 등), 양식류 (스테이크, 파스타 등), 동남아식 (쌀국수, 팟타이 등), 음
료 및 디저트류, 샐러드 및 과일류를 포함하였다.

식생활 및 생활습관 요인
식생활 요인은 외식 빈도, 아침 식사 섭취빈도, 평소 짜게 먹는 정도, 채소류 섭취빈도 (절임 

채소 포함/제외), 과일류 섭취 빈도, 영양표시 인지 여부를 포함하였다. 생활습관 요인으로 

음주, 흡연, 신체활동을 파악하기 위해 국민건강영양조사 [14] 조사지를 참고하여 최근 1년 

동안 한달에 1회 이상의 음주 여부, 평생 5갑 이상 흡연하였으며 현재도 흡연 중인지의 여부, 

최근 일주일 동안 5일 이상 10분 이상 걸었는지로 정의한 걷기실천율을 파악하였다.

비만 및 주관적 건강상태
설문지를 통해 자가 보고된 대상자의 신장과 체중을 이용해 체질량지수 (body mass index 

[BMI], kg/m2)를 산출하였고, 체중상태는 BMI를 이용하여 대한비만학회의 기준 [15]에 따라 

저체중, 정상, 과체중, 비만으로 정의하였다. 주관적인 체형 인식상태는 마른 편, 보통, 비만
으로 구분하였고, 주관적 건강상태는 좋음, 보통, 나쁨으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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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사회학적 요인
조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요인으로 성별, 연령 (20대, 30대), 거주지역 (제주시, 서귀포
시), 혼인상태 (미혼, 기혼), 가구형태 (1인 가구, 다인 가구), 가구원 수, 교육수준 (고등학교 

졸업 이하, 대학교 졸업, 대학원 이상), 직업 (학생, 관리자 및 전문가, 사무 종사자, 서비스 및 

판매 종사자,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기능원,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단순노무 종사
자), 월 평균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을 포함하였다.

통계분석
통계분석은 SAS 9.4 (SAS Institute, Cary, NC, USA)를 이용해 수행되었다. 일반적 특성, 식생
활 요인, 체중 및 주관적 건강상태 등에 따른 배달음식 섭취 실태의 차이를 검정하기 위해 χ2 

test를 실시하였다. 분석을 위해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 대학교 졸업 이상으로, 직
업은 유, 무 (학생, 기타)로 재분류하였고, 배달음식의 전반적인 섭취빈도와 종류별 섭취빈
도는 대상자의 응답 분포에 따라 ‘주 3회 이상’, ‘주 1–2회’, ‘주 1회 미만’으로 재분류하였다. 다
중로지스틱 회귀분석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사용하여 배달음식 섭취실태에 

따른 비만의 교차비 (odds ratio, OR)와 95% 신뢰구간 (95% confidence interval, 95% CI)을 산
출하였고, 혼란변수로 성별, 연령, 혼인상태, 가구형태, 거주지역, 가구소득수준, 음주여부, 

흡연여부, 신체활동을 포함하였다. 모든 통계검정은 양측검정으로 수행했으며 유의수준은 

p < 0.05를 기준으로 하였다.

결과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Table 1에 제시하였다. 대상자의 절반 이상이 여성 (68.35%), 20

대 (69.55%)였으며 84.62%가 미혼이었다. 1인 가구의 비율은 34.29%로 대부분 학생이었다 

(47.44%). 월 평균 가구소득은 300-500만원 미만 (30.77%), 200만원 미만 (25.00%), 200-300만
원 미만 (23.08%), 500만원 이상 (21.15%) 순으로 높았다. 월 1회 이상 음주자의 비율은 63.14%

었으며, 현재 흡연자의 비율은 11.86%였다. 또한 전체 대상자의 60.90%가 최근 일주일 동안 

주 5일 이상 10분 이상 걸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배달음식 섭취 빈도
조사대상자의 배달음식 섭취 빈도는 ‘주 1–2회 (32.37%)’와 ‘월 1–3회 (32.05%)’가 유사하게 높았
으며, 다음으로 ‘주 3–4회 (20.51%)’, ‘월 1회 미만 (8.65%)’ 순으로 높았다 (Fig. 1). 이에 추후 분석
에서는 ‘주 3회 이상 (26.92%)’, ‘주 1–2회 (32.37%)’, ‘주 1회 미만 (40.70%)’으로 분류해 진행하였
다. 종류별로 살펴봤을 때 주3회 이상 섭취빈도는 음료 및 디저트류 (35.90%), 한식류 (33.01%), 

샐러드 및 과일류 (18.59%), 분식류 (13.46%) 순으로 높았고, 주1회 미만 섭취빈도는 동남아식 

(89.74%), 일식류 (85.90%), 양식류 (83.01%), 중식류 (72.12%) 순으로 높았다 (Table 2).

조사대상자의 일반사항에 따른 배달음식 섭취 빈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배달음
식을 주 3회 이상 섭취하는 비율은 서귀포시 거주자에서 제주시 거주자에 비해, 신체활동을 

주 5일 미만 수행하는 대상자에서 주 5일 이상 수행하는 대상자에 비해 높았다 (p < 0.05 for 

all). 또한, 음주여부와 배달음식 섭취빈도의 경우 배달음식 섭취 빈도가 주 1회 미만인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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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tudy participants
Characteristic (n = 312) No. (%)
Sex

Male 105 (33.65)
Female 207 (66.35)

Age
20s 217 (69.55)
30s 95 (30.45)

Marital status
Single 264 (84.62)
Married 48 (15.38)

Household type
Single-person households 107 (34.29)
Non-single-person households 205 (65.71)

Residential area
Jeju 263 (84.29)
Seogwipo 49 (15.71)

Education level
High school or lower 124 (39.74)
College or university 177 (56.73)
Graduate school or higher 11 (3.53)

Occupation
Students 148 (47.44)
Managers and professionals 37 (11.86)
Clerks 47 (15.06)
Sales and service workers 40 (12.82)
Agriculture, forestry, craft, and elementary workers 8 (2.56)
Unemployed 32 (10.26)

Household income
Less than 2 million won 78 (25.00)
Less than 2 to 3 million won 72 (23.08)
Less than 3 to 5 million won 96 (30.77)
5 million won or more 66 (21.15)

Alcohol consumption1)

No 115 (36.86)
Yes 197 (63.14)

Current smoking2)

No 275 (88.14)
Yes 37 (11.86)

Physical activity3)

No 122 (39.10)
Yes 190 (60.90)

Weight status4)

Underweight 34 (11.11)
Normal weight 139 (45.42)
Overweight 58 (18.95)
Obesity 75 (24.51)

Body image perception
Thin 55 (17.63)
Neutral 117 (37.50)
Obese 140 (44.87)

Self-rated health
Good 96 (30.77)
Neutral 151 (48.40)
Bad 65 (20.83)

BMI, body mass index (kg/m2).
1)Yes: drank alcoholic beverages more than once a month over the past year.
2)Yes: smoked more than 100 cigarettes throughout lifetime and currently smoking.
3)Yes: walked for more than 10 minutes at least 5 days per week.
4)Underweight, BMI < 18.5; normal weight, 18.5 ≤ BMI < 23.0; overweight, 23.0 ≤ BMI < 25.0; and obese, BMI ≥ 25.0. 
Six participants did not respond their height and body weight (n = 306).



은 월 1회 미만으로 음주하는 그룹에서 49.57%, 월 1회 이상인 그룹에서 35.53%로 유의한 차
이가 있었다 (p = 0.0187). 이외의 성별, 연령, 혼인상태, 최종학력, 가구소득 수준 등에 따른 

배달음식 섭취 빈도의 유의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식생활 요인에 따른 배달음식 섭취 빈도
아침식사를 주 5회 미만으로 하는 그룹보다 주 5회 이상 하는 그룹의 배달음식 섭취 빈도가 

유의하게 낮았다 (p = 0.0088) (Table 4). 평소 짜게 먹는다고 응답한 그룹에서 배달음식을 주 

3회 이상 섭취할 비율 (34.59%)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평소 싱겁게 먹는다는 그룹에서 배달
음식을 주 1회 미만으로 섭취할 비율 (53.70%)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p = 0.0377). 과일 섭취 

빈도의 경우 하루 1회 이상 섭취그룹 (43.40%)이 하루 1회 미만 섭취그룹 (23.55%)에 비해 배
달음식을 주 3회 이상 섭취하는 비율이 높았다 (p = 0.0110).

341https://doi.org/10.4163/jnh.2024.57.3.336

제주지역 젊은 성인의 배달음식 섭취와 비만

https://e-jnh.org

1.60

4.81

20.51

32.37 32.05

8.65

0

10

20

30

40

≥ 1 time/day 5–6 times/week 3–4 times/week 1–2 times/week 1–3 times/month < 1 time/month

Frequency of overall delivered food consumption

%

Fig. 1. Frequency of overall delivered food consumption of study participants (n = 312).

Table 2. Frequency and time of delivered food consumption by type
Type (n = 312) Consumption frequency Consumption time

≥ 3 times/week 1–2 times/week < 1 time/week Number of 
consumers1)

Before 11 am 11 am to  
2 pm

2 pm to  
5 pm

5 pm to  
9 pm

After 9 pm

Fried foods 37 (11.86) 90 (28.85) 185 (59.29) 270 3 (1.11) 31 (11.48) 19 (7.04) 171 (63.33) 46 (17.04)
Bunsik 42 (13.46) 91 (29.17) 179 (57.37) 241 4 (1.66) 102 (42.32) 37 (15.35) 72 (29.88) 26 (10.79)
Fast foods 32 (10.26) 64 (20.51) 216 (69.23) 238 6 (2.52) 98 (41.18) 26 (10.92) 81 (34.03) 27 (11.34)
Chinese foods 25 (8.01) 62 (19.87) 225 (72.12) 235 3 (1.38) 121 (51.49) 28 (11.91) 70 (29.79) 13 (5.53)
Korean foods 103 (33.01) 52 (16.67) 157 (50.32) 214 19 (8.88) 90 (42.05) 17 (7.94) 79 (36.92) 9 (4.21)
Meats 38 (12.18) 50 (16.03) 224 (71.79) 210 4 (1.90) 12 (5.71) 12 (5.71) 141 (67.14) 41 (19.52)
Japanese foods 15 (4.81) 29 (9.29) 268 (85.90) 164 4 (2.44) 43 (26.22) 19 (11.59) 84 (51.22) 14 (8.54)
Western foods 25 (8.01) 28 (8.97) 259 (83.01) 152 3 (1.97) 37 (24.34) 23 (15.13) 85 (55.92) 4 (2.63)
Southeast Asian foods 12 (3.85) 20 (6.41) 280 (89.74) 88 3 (3.41) 38 (43.18) 18 (20.45) 24 (27.27) 5 (5.68)
Beverages and desserts 112 (35.90) 46 (14.74) 154 (49.36) 212 19 (8.96) 72 (33.96) 83 (39.15) 30 (14.15) 8 (3.77)
Salads and fruits 58 (18.59) 45 (14.42) 209 (66.99) 170 30 (17.65) 41 (24.12) 36 (21.18) 53 (31.18) 10 (5.88)
All values were presented as number (%).
1)Asked for subjects whose consumption frequency was ≥ 1 time/month.



체중 및 주관적 건강상태에 따른 배달음식 섭취 빈도
신장과 체중에 대한 문항에 응답한 306명의 BMI를 이용하여 체중상태를 분류했을 때 저체
중 11.11%, 정상 45.42%, 과체중 18.95%, 비만 24.51%로 나타났다. 이후 분석에서 비만과 비
만이 아닌 그룹으로 나누어 배달음식 섭취 빈도를 분석한 결과 (Table 5), 배달음식을 주 3회 

이상 섭취하는 비율이 비만인 그룹에서 40.00%로 비만이 아닌 그룹 (23.38%)에 비해 유의하
게 높았다 (p = 0.0078). 반면, 주관적 체형인식과 주관적 건강상태는 배달음식 섭취와 유의
한 관련성이 없었다.

성별, 연령, 가구형태별 비만 여부에 따른 배달음식 섭취 빈도
조사 대상자를 비만 여부에 따라 분류한 후 성별, 연령별, 가구형태별 체중상태에 따른 배달음
식 섭취 빈도를 살펴보았다 (Table 6). 그 결과 여성과 20대, 비 1인 가구에서 주 3회 이상 배달
음식 섭취비율이 비만 그룹에서 비만하지 않은 그룹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p < 0.05 for 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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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Frequency of overall delivered food consumption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 (n = 312) Frequency of overall delivered food consumption p-value

≥ 3 times/week 
(n = 84)

1–2 times/week 
(n = 101)

< 1 time/week 
(n = 127)

Sex 0.0711 
Male 35 (33.33) 36 (34.29) 34 (32.38)
Female 49 (23.67) 65 (31.4) 93 (44.93)

Age 0.1492 
20s 56 (25.81) 65 (29.95) 96 (44.24)
30s 28 (29.47) 36 (37.89) 31 (32.63)

Marital status 0.5183 
Single 69 (26.14) 84 (31.82) 111 (42.05)
Married 15 (31.25) 17 (35.42) 16 (33.33)

Household type 0.9386 
Single household 28 (26.17) 36 (33.64) 43 (40.19)
Non-single-person household 56 (27.32) 65 (31.71) 84 (40.98)

Residential area 0.0028 
Jeju 62 (23.57) 85 (32.32) 116 (44.11)
Seogwipo 22 (44.90) 16 (32.65) 11 (22.45)

Education level 0.1453 
High school or lower 26 (20.97) 42 (33.87) 56 (45.16)
College or higher 58 (30.85) 59 (31.38) 71 (37.77)

Employment 0.1266 
Employed 42 (31.82) 44 (33.33) 36 (34.85)
Unemployed (students) 32 (21.62) 51 (34.46) 65 (43.92)
Unemployed (others) 10 (31.25) 6 (18.75) 16 (50.00)

Household income 0.5302 
Less than 3 million won per month 43 (28.67) 44 (29.33) 63 (42.00)
More than 3 million won per month 41 (25.31) 57 (35.19) 64 (39.51)

Alcohol consumption1) 0.0187 
No 31 (26.96) 27 (23.48) 57 (49.57)
Yes 53 (26.90) 74 (37.56) 70 (35.53)

Current smoking2) 0.4558 
No 74 (26.91) 86 (31.27) 115 (41.82)
Yes 10 (27.03) 15 (40.54) 12 (32.43)

Physical activity3) 0.0005 
No 46 (37.70) 27 (22.13) 49 (40.16)
Yes 38 (20.00) 74 (38.95) 78 (41.05)

All values were presented as number (%).
1)Yes: drank alcoholic beverages more than once a month over the past year.
2)Yes: smoked more than 100 cigarettes throughout lifetime and currently smoking.
3)Yes: walked for more than 10 minutes at least 5 days per week.



배달음식 섭취와 비만의 연관성
다중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배달음식 섭취와 비만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Table 7). 혼
란변수를 보정하지 않았을 때 (Model 1), 배달음식 주 3회 이상 섭취 그룹은 주 1회 미만 섭취 

그룹에 비해 비만의 교차비가 유의하게 높았다 (OR, 2.80; 95% CI, 1.47–5.35).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생활습관을 보정한 Model 3에서도 배달음식 섭취 빈도와 비만과의 양의 연관성이 유
지되었다 (OR, 2.38; 95% CI, 1.12–5.06).

343https://doi.org/10.4163/jnh.2024.57.3.336

제주지역 젊은 성인의 배달음식 섭취와 비만

https://e-jnh.org

Table 4. Frequency of overall delivered food consumption according to dietary behaviors
Dietary behavior Frequency of overall delivered food consumption p-value

≥ 3 times/week 
(n = 84)

1–2 times/week 
(n = 101)

< 1 time/week 
(n = 127)

Eating out 0.8643
≥ 1 time/day (n = 20) 6 (30.00) 7 (35.00) 7 (35.00)
< 1 time/day (n = 292) 78 (26.71) 94 (32.19) 120 (41.10)

Breakfast consumption 0.0088
≥ 5 times/week (n = 58) 11 (18.97) 13 (22.41) 34 (58.62)
< 5 times/week (n = 254) 73 (28.74) 88 (34.65) 93 (36.61)

Usually eat salty foods 0.0377
Yes (n = 133) 46 (34.59) 43 (32.33) 44 (33.08)
Neutral (n = 125) 29 (23.20) 42 (33.60) 54 (43.20)
No (n = 54) 9 (16.67) 16 (29.63) 29 (53.70)

Vegetable consumption including salted vegetables 0.6047
≥ 1 time/day (n = 132) 34 (25.76) 40 (30.30) 58 (43.94)
< 1 time/day (n = 180) 50 (27.78) 61 (33.89) 69 (38.33)

Unsalted vegetable consumption 0.4328
≥ 1 time/day (n = 114) 34 (29.82) 32 (28.07) 48 (42.11)
< 1 time/day (n = 198) 50 (25.25) 69 (34.85) 79 (39.90)

Fruit consumption 0.0110
≥ 1 time/day (n = 53) 23 (43.40) 12 (22.64) 18 (33.96)
< 1 time/day (n = 259) 61 (23.55) 89 (34.36) 109 (42.08)

Recognition of nutrition label 0.2811
Yes (n = 194) 58 (29.90) 62 (31.96) 74 (38.14)
No (n = 118) 26 (22.03) 39 (33.05) 53 (41.73)

All values were presented as number (%).

Table 5. Frequency of overall delivered food consumption according to weight status, body image perception, and 
self-rated health
Characteristic Frequency of overall delivered food consumption p-value

≥ 3 times/week  
(n = 84)

1–2 times/week  
(n = 101)

< 1 time/week  
(n = 127)

Weight status1) 0.0078
Non-obese (n = 231) 54 (23.38) 73 (31.60) 104 (45.02)
Obese (n = 75) 30 (40.00) 24 (32.00) 21 (28.00)

Body image perception 0.0613
Thin (n = 55) 17 (30.91) 16 (29.09) 22 (40.00)
Neutral (n = 117) 24 (20.51) 34 (29.06) 59 (50.43)
Obese (n = 140) 43 (30.71) 51 (36.43) 46 (32.86)

Self-rated health 0.3262
Good (n = 96) 23 (23.96) 30 (31.25) 43 (44.79)
Neutral (n = 151) 37 (24.50) 52 (34.44) 62 (41.06)
Bad (n = 65) 24 (36.92) 19 (29.23) 22 (33.85)

All values were presented as number (%).
BMI, body mass index (kg/m2).
1)Non-obese, BMI < 25.0; and obese, BMI ≥ 25.0 (n = 306).



고찰

본 연구는 제주지역 만 19–39세의 젊은 성인 312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배
달음식 섭취 실태를 조사하고 식생활 및 비만과의 관련성을 규명하였다. 조사대상자의 배
달음식 섭취 빈도는 주 1–2회 32.37%, 월 1–3회 32.05%, 주 3–4회 20.51% 순으로 높게 나타났
는데, Kim [14]의 연구에서 제주지역 20대의 배달음식 섭취빈도가 ‘월 2–3회 (43.0%)’, ‘주 1–2

회 (32.4%)’, ‘주 1회 미만 (10.7%)’ 순으로 높아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고했다. 반면 전국
의 20–30대 417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 [1]에서는 ‘주 1회 이상 (54.4%)’이 가장 높게 나타나 전
국과 비교했을 때는 제주지역 20–30대 배달음식 섭취 빈도가 대체로 낮음을 확인할 수 있다.  

1인 가구의 건강한 식생활역량에 관한 연구 [16]에서 배달/테이크아웃 횟수가 가장 높게 나타
나는 연령대는 30대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유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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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Frequency of overall delivered food consumption according to obesity by sex, age, and household type
Characteristic Frequency of overall delivered food consumption p-value

≥ 3 times/week 1–2 times/week < 1 time/week
Sex

Male 0.3647
Non-obese 16 (29.63) 17 (31.48) 21 (38.89)
Obese 19 (38.00) 18 (36.00) 13 (26.00)

Female 0.0479
Non-obese 38 (21.47) 56 (31.64) 83 (46.89)
Obese 11 (44.00) 6 (24.00) 8 (32.00)

Age
20s 0.0374

Non-obese 37 (22.98) 45 (27.95) 79 (49.07)
Obese 19 (38.00) 16 (32.00) 15 (30.00)

30s 0.1725
Non-obese 17 (24.29) 28 (40.00) 25 (35.71)
Obese 11 (44.00) 8 (32.00) 6 (24.00)

Household type
Single-person household 0.4557

Non-obese 19 (24.05) 26 (32.91) 34 (43.04)
Obese 9 (34.62) 9 (34.62) 8 (30.77)

Non-single-person household 0.0132
Non-obese 35 (23.03) 47 (30.92) 70 (46.05)
Obese 21 (42.86) 15 (30.61) 13 (26.53)

All values were presented as number (%).
BMI, body mass index (kg/m2).
1)Non-obese, BMI < 25.0; and obese, BMI ≥ 25.0.

Table 7. Odds ratios and 95% confidence intervals for obesity according to the frequency of overall delivered 
food consumption
Model Frequency of overall delivered food consumption

< 1 time/week (n = 125) 1–2 times/week (n = 97) ≥ 3 times/week (n = 84)
Model 11) 1.00 (Ref) 1.57 (0.82–3.03) 2.80 (1.47–5.35)
Model 22) 1.00 (Ref) 1.43 (0.71–2.92) 2.50 (1.24–5.06)
Model 33) 1.00 (Ref) 1.40 (0.67–2.90) 2.38 (1.12–5.06)
All values were presented as odds ratio (95% confidence interval).
1)Model 1: Unadjusted model.
2)Model 2: Adjusted for sex and age.
3)Model 3: Adjusted for sex, age, marital status, household type, residential area, household income, alcohol 
consumption, smoking status, and physical activity.



본 연구에서 1인 가구 여부에 따른 배달음식 섭취 빈도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이는 연령
대별 1인 가구 및 다인 가구의 식생활 행태에 관한 선행연구 [3]에서 1인 가구가 다인 가구에 

비해 가정식을 적게 섭취하고, 배달/테이크아웃 음식을 자주 섭취한다고 보고한 결과와 상이
했다. 비록 본 연구는 테이크아웃 (포장) 음식 섭취를 제외한 배달음식 섭취에만 초점을 맞추
어 선행연구들과의 직접적인 비교에 어려움이 있지만 최근 1인 가구의 증가추세에도 불구하
고 본 연구에서 낮게 나타난 배달음식 이용률에는 최근 배달 플랫폼사의 높은 광고료와 중개 

수수료로 인해 1인 가구의 배달료 부담이 증가한 것이 관련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1인 가
구를 대상으로 한 배달음식의 이용현황과 인식 및 만족도 연구 [17]에 따르면 배달비용에 대
한 불만족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Kim [18]의 배달 또는 테이크아웃 음식 소비 행태에 관한 연
구에서는 본 연구와 유사하게 다인 가구의 배달 또는 테이크아웃 이용 비율이 1인 가구에 비
해 높았는데, 다인 가구에서 ‘식사 준비하기가 귀찮을 때’ 등을 이유로 집에서 함께 배달음식
을 섭취하고 1인 가구에서는 매장에서의 취식을 선택했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배달음식을 주 3회 이상 섭취하는 비율이 비만그룹에서 40.00%로 저체중, 정
상, 과체중 그룹보다 유의하게 높았고,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생활습관 요인을 보정한 후 배
달음식을 주 3회 이상 자주 섭취하는 그룹은 주 1회 미만 섭취 그룹에 비해 비만의 교차비가 

약 2배 더 높았다. 아직까지 국내에서 배달음식 섭취와 비만과의 관련성을 살펴본 선행연구
가 거의 없어 비교에 제한이 있지만, 외식 빈도와 비만에 대한 선행연구들에서는 매일 2회 이
상 외식을 하는 경우 한 달에 한 번 미만 외식을 하는 경우에 비해 BMI가 높았으며 [19], 마른 

체형보다는 과체중이나 비만인 체형의 그룹이 외식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20]. 또한, Kang 

[13]은 외식을 거의 하지 않는 그룹에 비해 하루 1회 이상 하는 그룹에서 비만 위험도가 약 1.2

배 높았다고 보고하기도 했다. 최근, UK Biobank 조사자료를 이용한 단면연구에서 BMI가 높
은 그룹은 배달음식이나 포장음식을 더 자주 섭취하고 BMI가 낮은 그룹은 가정에서 조리한 

식사를 더 자주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 미국 워싱턴 지역의 성인을 대상으로 한 단
면연구에서도 가정 외에서 조리된 식사 (foods away from home)를 섭취하는 빈도가 높을수
록 BMI가 높았다 [22].

배달음식 섭취와 관련된 식생활 요인에 대해 살펴본 결과 아침식사를 하지 않을수록, 평소 음
식을 짜게 섭취할수록 배달음식 섭취 빈도가 높았다. 또한, 배달음식의 종류에 따라 주로 섭
취하는 시간대가 달랐으나 튀김류, 육류, 일식류, 양식류의 경우 저녁 이후에 섭취하는 경우
가 많았다. 에너지, 지방, 나트륨 함유량이 높은 음식을 늦은 시간대에 섭취하는 것은 비만의 

위험을 높이는 바람직하지 못한 식생활로 [23,24] 청년층의 식생활 개선을 위한 효과적인 캠
페인, 영양교육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더 나아가 고객이 배달음식으로 자주 섭취하는 메뉴
들에 대해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건강 고려사항 옵션 등을 확대하고, 배달음식 영양표시를 위
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건강한 식품/음식 선택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가정식 외의 식사를 자주 섭취할수록 채소와 과일 섭취 빈도가 낮아진다는 선행연구가 

있으나 [22] 본 연구에서 채소 섭취빈도는 배달음식 섭취와 관련이 없었고, 과일 섭취빈도는 

예상과 달리 배달음식 섭취빈도에 따라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배달음식 종
류별 섭취빈도를 살펴봤을 때 주 1회 이상 섭취하는 빈도가 가장 높은 음식은 ‘음료 및 디저트
류’였으며, ‘샐러드 및 과일류’도 5위로 상대적으로 높은 빈도를 차지하였다. 충분한 채소 및 

과일의 섭취는 체중감소 및 비만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25] 과일의 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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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 (예: 생과일, 과일주스, 당절임 등)도 체중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26]. 비록 본 연
구에서는 정확한 과일 섭취량이나 섭취형태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못했지만 최근 배달 및 외
식 시장에서 샐러드 및 과일류의 성장, 간편한 건강식에 대한 수요증가는 신선한 채소 및 과
일 섭취 장려에 긍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결과 해석 시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제한점이 존재한다. 첫 번째로 본 연구대상은 제
주지역의 일부 젊은 성인으로 우리나라의 전체 혹은 젊은 성인의 결과로 일반화하기에 제약
이 있다. 대상자 모집 시 성별과 연령을 고르게 모집하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과 

20대에 편중되어 있으며 식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요인과의 연관성을 살펴
보기에 제한이 있다. 두 번째로 본 연구는 단면연구로 배달음식 섭취와 비만과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어려우므로 추후 배달음식 섭취가 식행동과 비만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에 대한 

종단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세 번째로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주로 외식과 비만과의 연관
성에 대해 다루고 있었으며 배달음식 섭취와 비만과의 연관성을 살펴본 연구가 거의 수행되
지 않아 본 연구 결과와의 비교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 평가한 배달음식 섭취빈
도는 포장음식 섭취는 포함하지 않은 개념으로 배달음식과 포장음식의 섭취를 함께 다룬 일
부 선행연구들과의 직접적인 비교에 제한이 있다. 네 번째로 배달음식 섭취와 관련된 식행동 

요인을 함께 평가하였으나 온라인 설문조사의 한계로 인해 대상자의 식사섭취량은 조사하
지 못했으며 추후 대상자의 식사조사, 질적연구들이 병행된다면 배달음식 섭취와 영양상태, 

배달음식과 관련된 심리·행동적 요인 등의 탐구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주요한 종속변수인 비만을 정의할 때 자가 보고된 신장과 체중을 이용해 BMI를 산
출하여 실제 체중상태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추후 보
다 많은 대상자를 대상으로 신장과 체중을 직접 측정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외식산업의 급격한 발전과 더불어 배달음식의 대한 수요가 증
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국내의 배달음식 섭취 실태와 식생활, 비만과의 연관성을 분석한 연구
로 의의가 있으며, 향후 바른 식습관 정립을 위한 영양교육과 정책개발의 근거자료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요약

본 연구는 제주지역 20–30대 성인 312명의 배달음식 섭취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따른 식생
활 및 비만과의 연관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조사참여자의 배달음식 섭취 빈도는 ‘주 1–2회 

(32.37%)’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월 1–3회 (32.05%)’, ‘주 3–4회 (20.51%)순으로 높았다. 아
침식사 섭취빈도가 높을수록 배달음식 섭취 빈도가 낮게 나타났으며, 평소 짜게 먹을수록 배
달음식 섭취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비만 여부에 따른 배달음식 섭취빈도 분
석 결과, 비만한 그룹에서 배달음식을 주 3회 이상 섭취하는 비율 (40.00%)이 비만하지 않은 

그룹 (23.38%)에 비해 높았고, 배달음식을 주 1회 미만 섭취하는 비율은 비만하지 않은 그룹 

(45.02%)에서 비만한 그룹 (28.00%)에 비해 높았다. 배달음식 섭취빈도와 비만과의 연관성
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배달음식을 주 1회 미만 섭취하는 

경우에 비해 주 3회 이상 섭취할 경우 비만의 교차비가 2.4배 더 유의하게 높았다. 이상과 같
은 결과를 토대로 할 때 제주지역 젊은 성인에서 배달음식을 자주 섭취할수록 아침결식,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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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짜게 먹는 등 식생활이 바람직하지 않았고, 비만의 위험이 높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배달
음식 소비자 측면에서 건강한 음식 선택 및 섭취를 위한 영양지식 증가의 필요성을 시사한
다. 배달시장 측면에서는 배달음식의 종류가 다양화됨에 따라 건강식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
고 있으므로 건강 고려사항에 대한 옵션 강화가 요구되며, 배달음식 영양표시를 위한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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